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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와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2. 지난 10월 1일 오전 10시경 경찰은 태형레미콘 노동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습니
다. 과도한 계구(수갑)을 사용하고, 심지어 용역직원에게 다친 노조원의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하게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미고지, 여성조합원에 대한 성폭행, 용역직원들의 폭력에 대한 묵인 방조등 다양한 문제
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3. 이에 대해 우리는 화성동부경찰서의 인권유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자 합니다.

 
* 일시: 2008년 10월 7일(화) 오전 11시 / 장소: 화성동부 경찰서 앞

 

 

<별첨> 10월 1일 태형레미콘 상황

 

1. 불법적인 폭력 연행 이었다!

:10월 1일 오전10시경, 모든 집회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병력 100여명이 배치되면서 경찰이 레미콘 차량을 이

동시키기 위한 준비를 함.

그러던 중, 경찰관1명이 레미콘 차량에 갑자기 올라타더니 차량에 시동을 검. 이를 발견한 전재엽 조합원이 ‘왜 남의 차에

올라타느냐’고 항의 하자 곧바로 사법경찰관 5명 정도가 전재엽 조합원을 둘러싸고 연행 함. 이를 발견한 한 조합원이 ‘전

재엽 동지가 연행되었다’라고 소리쳤고, 50m정도 떨어져 있던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달려 감. 이후, 무작정 조합원들을 연

행하기 시작함.



 

1) 강원규 부위원장 : 공무를 집행하는 현장에서 10여m가량 떨어져있는 장소에서 연행되었고, 연행하기 전 별다른 마찰이

없는 가운데서 경찰관이 표적 연행하였으며, 과정에서 팔을 뒤로하고 수갑을 채움.

2) 전재엽 조합원 : 용역직원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마가 찢어져 발안 중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음. 현장에서의 119를 통한

응급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묵살 당함. 경찰관의 설명으로는 경미한 상처라서 괜찮다고 함. 이후 병원 후송 후 손목에 수갑

을 채운채로 수술을 진행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 발생. 병원 의사가 수술시에는 쇠붙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음에

도, 경찰관은 수갑 열쇠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 함.

 

2. 농성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 조합원들이 연행되고 30여분이 흐른뒤, 전경 50여명이 농성장을 둘러싼 가운데 경찰관들이 ‘위험한 물건을 찾는다’며

막무가내 식 수색을 하기 시작 함. 영장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묵살 당하였으며 법조항을 묻자, 형사소송법 264조 3항을 들

먹임(확인결과 형사소송법 264조 3항은 압수수색과는 무관한 법조항임). 결국 아무런 물품도 발견하지 못함.

 

3. 수색과정에서 경찰관이 성희롱 저지르다!

=> 압수수색에 항의하다 농성장 밖으로 나오던 여성조합원에게 한 경찰관이 “씨팔 좃 같은 것이” 라는 등의 남성의 성기를

들먹이는 욕설을 여성조합원에게 수차례 함. 이에 여성조합원은 성희롱이다 라고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계속하여 “어린

것에게 경찰은 욕도 못하냐”며 계속하여 조롱을 함. 이후 다른 경찰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발뺌 함.

 

4. 칼들고 설쳐대도 용서 받는 자!

=> 당일 새벽 06시경, 회사 측 직원이 노동조합이 걸어놓은 프랑카드를 훼손함. 이를 발견한 차주헌 조합원이 이를 제지하

자, 사측 직원은 흉기(커터칼)를 휘두르며 위협을 함. 경찰은, 눈앞에서 뻔히 목격을 하고도 증거물에 대한 확보를 하지도

않은 채 이를 제지하던 조합원만을 일방적으로 연행하려 함. 명백히 회사 편들기 식의 공권력의 행사 임. 이후 조합원들의

강력한 항의로 비로써 현장에서 증거물을 압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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